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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양육자의 공감 능력은 민감하게 자녀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호
작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인지와 정서, 사회적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의 발
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69쌍의 어머니-자녀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기 어머니의 공감 능력의 개
인차가 이후 자녀의 실행기능, 마음이론과 공감 능력 발달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 자녀가 14~20개월일 때 측정된 어머니 공감 능력의 개인차는 자녀
가 60개월이 되었을 때 측정된 아동의 공감 능력 중 감정 이입의 개인차를 양육자 
교육 수준과 가정의 연 소득을 통제하고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아동의 실행기능이나 마음이론의 여러 하위 요인(정서, 믿음이해 등)에 대해
서는 아동의 어휘가 가지는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발달 초기 양육자 공감 능력의 개인차는 같은 영역을 넘어 다양한 관련 영
역의 발달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실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 어머니의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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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사회적 대상은 양
육자로, 앙육자가 아동에게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
응하며, 온정적인 양육을 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 
정서적 발달의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Barnett 
et al., 2012; Brandes-Aitken et al., 2020; 
Hudson et al., 2015; Masek et al., 2021; 
Shannon et al., 2002).

양육자가 자녀에게 적합한 반응적인 양육 행동을 
하려면 자녀의 주의나 흥미 대상을 민감하게 파악
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
의 마음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감 능력이 있
다(설선혜 등, 2014; Davis, 1983). 공감 능력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으로 나뉘어 개념화되는데, 인
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동정이나 개인적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성을 포함한다(Davis, 1983).

양육자의 공감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어 이런 차
이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 환경에도 다변적 영
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양육자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단서를 더 잘 파악하
여 더 반응적이고 따뜻하게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을 일관되게 제공받은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타인의 관점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 능력을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Strayer & Roberts, 2004). 실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 자신
의 공감 능력도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ichaud de Minzi, 2013),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도록 장려하는 부모의 태
도는 아동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ant et al., 2012; McHarg et al., 

2019). 아울러 양육자의 공감 능력은 이후 자녀가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Hu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공감 능력에서의 
개인차가 자녀의 공감 능력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육자의 공감 능력이 자녀의 공감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제한
적이며, 대부분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변인 간의 
횡단적 관계성에 국한되어 있었다(Eisenberg et 
al., 1991; Richaud de Minzi, 2013; Strayer & 
Roberts, 2004). 양육자의 공감 능력이 자녀의 발
달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Walker와 Cheng(2007)의 보고에 따르면 자녀의 
영아기 때 공감 능력이 높았던 어머니들의 자녀는 
2년 뒤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무관하게 문제 
행동을 덜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 영유아시
기부터 장기적으로 양육자의 공감 능력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증한 국내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양육자의 공감 능력은 자녀의 공감 능력 발달을 
넘어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
다. Bernier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Bernier et 
al., 2010; Matte-Gagne & Bernier, 2011) 온정
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방식이 아동의 실
행기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습관적
이거나 충동적인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고, 상황에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조율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Diamond, 2013; Kochanska et al., 2000; 
Mischel & Baker, 1975; Zelazo, 2004), 이후의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 건강, 결혼 관계 등, 삶의 
여러 측면을 예측하는 주요인이다(Diamond & 
Lee, 2011; Dunn, 2010; Eaki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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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et al., 2007).
이러한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하는 온정적이고 지

지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감수성
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
행기능과 같은 주요 인지 능력 발달에도 양육자의 
공감 능력이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Bernier 등(2010)은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이 스트룹 과제로 측정한 
자녀의 억제적 통제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
고 자녀의 수준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과
제를 제공하는 부모의 발판화 행동도 자녀의 조
절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Marciszko et al., 2019). 자녀의 자율성 지지나 
자녀 수준에 적합한 발판화 행동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양육자가 자녀의 관점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
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할 가능
성이 크고, 이를 관련지어 보면 어머니의 공감 능
력이 자녀의 이후 실행기능을 촉진할 가능성을 고
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행기능 발달과 더불어 정서, 인지, 사회적 능
력을 아우르는 주요 발달 요소는 마음이론이다
(김나영, 신나리, 2021; Bensalah et al., 2016; 
Carlson et al., 2015; Devine & Apperly, 2021; 
Moses, 2005; Russell, 1996). 마음이론은 다른 
사람의 지각, 정서, 신념과 같은 마음 상태가 나의 
것과 같거나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핵심적인 인지 발달 영역 중 하나며
(Wellman & Liu, 2004) 타인과 소통하고 함께 협
력하는 등 일상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Goldstein & Winner, 2012). 

Meins와 동료들(2001)은 어머니가 아동을 별
개의 정신적 체계가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

식하려는 경향성을 어머니의 마음 읽어내기
(mind-mindedness)라고 정의하고,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자녀의 마음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해 주
는 개인차를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관과 
용도, 외양과 내용물, 물건의 위치 등 3가지 과제
를 통해 아동의 마음이론을 측정하여 어머니 마음 
읽어내기 개인차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머니
의 적절한 마음 읽어내기 빈도가 잦을수록 자녀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이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다
(Meins et al., 2002). 이러한 관계성은 아동의 언
어 능력과 나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관찰
되었다(Moeller & Schick, 2006).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가 자녀의 마음을 잘 살피
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
이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Yu & Wellman, 2023도 참조). 양육자가 자
녀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
려면 양육자는 자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자녀의 
정서, 인지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
육자의 공감 능력이 이러한 능력의 주요 근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공감 능력이 높은 양육자는 더 민감하
고 반응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은 자
녀의 공감 능력 발달과 더불어 인지 영역의 주요한 
요소인 실행기능과 마음이론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자의 공감 능력의 개
인차가 이후 자녀의 공감 능력 발달과 더불어 실행
기능이나 마음이론의 발달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
는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종단 자
료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자녀가 14~20개월일 때 어머니들의 공감 능력
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자녀가 60개월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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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과 측정시기

하였을 때의 공감 능력과 실행기능, 그리고 마음이
론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발달 초기 양육자의 공감 
능력 개인차가 발달의 세 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60개월에 측정한 이유는 대부분 
아동이 다양하게 구성된 마음이론 과제를 이 
시기에는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Wellman & Liu, 2004).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기능의 측정은 대표적인 인지적 유연성 과제
와 정서적 조절 과제만 적용하였다. 마음이론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단시간에 측정하도록 하는 
Wellman과 Liu(2004)의 7가지 소과제를 이용하
여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욕구나 생각을 인식하는 
능력에서부터 표정에 드러난 정서와 실제 정서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정서적 마음이론 능력까
지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안한 요인들의 관계성 탐색에 있
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어휘 습득
의 개인차도 추적 검토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아
동의 언어 능력의 개인차는 실행기능과 마음이론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인의 하나로 보고되었기에
(Astington & Jenkins, 1999; Ebert, 2020; Kuhn 

et al., 2014; Jones et al., 2020; Ruffman et 
al., 2003) 공감 요인의 예측 검토에 있어 포함되
어야 할 중요한 통제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발달 시기에 따라 자녀 어휘 습득
의 개인차를 측정하고, 양육자 공감 요인이 이후 
자녀의 공감, 실행기능과 마음이론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모형에 통제 요인으로 투입하였다(그림 1 
참조).

방  법

연구대상

총 69쌍의 어머니와 14~20개월 자녀가 1차 측정
에 참여하였다(남아 40명, 여아 30명, M = 17.47
개월, SD = 1.70). 추가로 1쌍이 더 참여하였으나, 
첫 참여 이후 자녀의 언어 지연 진단으로 인해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
국어로 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
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 아
동들은 알려진 발달 지연이 없었고, 부모의 서면 
동의 및 구두 의사 확인 후 참여하였다.

첫 번째 측정 이후, 자녀가 36개월(2차), 54개월
(3차), 60개월(4차)이 되었을 때 추가 측정에 참여
하였다. 2차와 3차에서는 아동의 어휘를 측정하였
고, 4차에서는 실행기능과 마음이론을 측정하였다. 
어휘 습득은 실행기능과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이기 때문에(Kuhn et al, 
2014; Xing et al., 2022) 이를 통제하고자 2, 3차
에 어휘 습득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모형에 투입하
였다.

첫 측정에 참여한 69쌍 중 38쌍(남아 19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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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명, M = 36.02개월, SD = 0.50)이 2차에, 
42쌍(남아 25명, 여아 17명, M = 54.63개월, SD 
= 0.41)이 3차에 그리고 47쌍(남아 26명, 여아 21
명, M = 60.63개월, SD = 0.35)이 4차에 추가 참
여를 완료하였다. 종단 연구에서 발생하는 참가자 
이탈 현상과 더불어 연구 진행 중에 코로나19 격
리 조치로 인하여 1차 측정 이후 이탈자가 많았다.

어머니 69명 중 61명이 교육 수준을 현재까지 
교육받은 총 햇수로 보고하였고, 가정의 연 소득
을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의 범위는 12
년에서 20년이었고, 평균은 15.9년(SD = 1.79)이
었다. 가정의 연 소득은 4~6천만원 구간에 해당하
는 가정이 26가정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
육 수준과 가정의 소득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변인이므로(Cartmill 
et al., 2013; Fernald et al., 2013; Hoff, 2003), 
1~4차에 참여한 가정 간에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어머니의 교육 수준 : χ2(3) = 1.954, p = 
0.582, 가정의 연 소득 : χ2(3) = 0.340, p = 
0.952).

연구절차

1차 측정: 자녀 나이 14~20개월
연구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자유

롭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30분간 비디오로 촬영하
였다.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와 다양하게 상호작용하
도록 여러 물건을 제공하고(예, 태엽 장난감, 풍선, 
모자, 탈것 장난감, 과일 장난감, 글자 없는 그림
책, 동물 인형 등), 모든 물건을 최소 1회 이상 사
용하여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놀아달라고 하였다.

촬영을 마치고, 어머니들에게 대인관계 반응지수

(설선혜 등, 2014이 번안; Davis, 1983),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연 소득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한 뒤, 공감 정확도(Zaki et al., 2008)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맥아더-베
이츠 의사소통발달평가(배소영, 곽금주, 2011, 자녀
의 연령에 따라 어휘와 제스처를 측정하는 영아 버
전, K-MCDI-WG, 어휘와 문장을 측정하는 유아 
버전, K-MCDI-WS를 각각 사용)를 통해 자녀의 
어휘 습득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2차 측정: 자녀 나이 36개월
자녀가 36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들을 통해 

K-MCDI-WS(배소영, 곽금주, 2011)로 자녀의 어휘 
습득 정도를 보고받았다.

3차 측정: 자녀 나이 54개월
자녀가 54개월이 되었을 때,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외, 2009)를 사용하여 연구자
가 직접 자녀의 표현 어휘를 측정하였다.

4차 측정: 자녀 나이 60개월
자녀가 60개월이 되었을 때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의 실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을 측정하
였다. 먼저 실행기능은 만족 지연 과제(Mischel 
& Baker, 1975)와 선물 포장 기다리기 과제
(Kochanska et al., 2000)로 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하였고,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Zelazo, 
2006)로 실행기능의 하위 요소인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마음이론은 하위요소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된 7가지 과제(Wellman & Liu, 2004)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부모 보고식 검사지인 
공감 설문지(Rieffe et al., 2010)를 번역하여 사용
하였다. 모든 절차는 사후 분석을 위해 비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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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다. 자녀가 연구자와 과제를 진행하는 동
안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연
구 절차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진행하였다(1041078-201506-HRSB-095).

측정도구

어머니의 공감 능력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첫째, 자기 보고 방식인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 영역 - 관점 취하기, 상상력, 공감적 염려, 개
인적 고통 - 에 대하여 각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vis(1983)
가 개발한 척도를 설선혜 등(201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인의 감정 변화 탐지의 개인차를 공감 
정확도(empathic accuracy) 실험을 통해 측정하
였다(Ickes et al., 1990; Zaki et al., 2009). 이를 
위해 먼저 11명의 추가 성인 참가자(남 6명, 여 5
명, M = 22.91세)가 직접 겪은 긍정 혹은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참
가자가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감정 변화가 있었던 
순간마다 9점 척도(1점 = 매우 부정적, 9점 = 매우 
긍정적)로 변화를 평정,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영상 자료에서 4분 이내이면서 화자의 감정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고, 전체 평균값을 크게 벗어
나는 범위의 정서 평정치가 포함된 영상 19개를 
선정하였다. 영상 19개의 평균 길이는 2분12초(범
위=1분6초-3분54초)였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선정
된 19개의 영상을 보면서 영상 속 화자의 감정이 

바뀌는 순간마다 바뀐 정서를 9점 척도로 평정하도
록 하였다. 평가가 끝나면 어머니의 평정치와 영상 
속 화자 본인들의 평정치를 각각 2초 단위로 쌍을 
맞추고 두 값의 상관계수를 구한 뒤, 이를 피셔의 
Z 변환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Z점수의 평균을 각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 점수로 상정하여 값이 클수
록 공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 공감 측정치는 Meins 등(2002)이 구축
한 마음 읽어내기(mind-mindedness)로 1차 때 
촬영한 30분간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Meins 등
(2002)의 기준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의 의도, 흥
미, 기억, 타인의 믿음 등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적절히 표현한 발화를 
마음 관련 발화로 코딩하였고, 어머니의 전체 발화 
양 대비 마음 관련 발화의 비율을 계산하여 어머니
의 마음 관련 발화 점수로 사용하였다. 마음 관련 
발화 분석은 ELAN(version 5.7)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4명의 관찰자가 분석에 참여하여 전체 자
료의 10%를 동시에 분석하여 코딩 일치도(κ = 
0.75)를 구축한 뒤 자료를 나누어 코딩하였다.

아동의 어휘
아동의 표현 어휘는 총 3차례 측정하였으며, 1차

와 2차는 연령에 맞게 K-MCDI의 WG와 WS를 각
각 사용하였다. MCDI는 36개월까지의 어휘만 측정
할 수 있어, 3차인 54개월에는 REV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차에서 3차까지 사용된 도구가 달랐
기 때문에 측정 시기에 따른 아동의 표현 어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아동의 백분위만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실행기능
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고자 만족 지연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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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포장 기다리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만족 지연 
과제에서는 시작 전, 아동에게 주어진 보상물을 한 
개만 고르게 한 뒤(예, 젤리, 스티커) 투명한 플라
스틱 상자에 그 보상물을 넣었다. 아동에게는 지금
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보상물을 꺼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보상물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
였다. 이후 다른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이 상
자에 들어있는 보상물을 꺼내지 않으면 2점, 상자
를 열어보는 등 약간의 유혹을 받으면 1점, 보상물
을 꺼내면 0점을 부여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카메
라로 촬영하여 추후 코딩하였다.

선물 포장 기다리기 과제에서는 연구자가 선물을 
포장할 동안 아동에게 뒤를 보고 앉아있도록 요청
하였다. 아동이 연구자를 등지고 뒤를 돌면, 연구
자는 최대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보상물을 
작은 봉투에 포장하였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고, 
포장을 마칠 때까지 돌아보지 않으면 통과, 포장 
도중에 돌아보면 실패로 기록하였고, 돌아 볼 때까
지 지연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 과제인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빨간 토
끼 카드 묶음과 파란 배 카드 묶음, 그리고 파란 
토끼 카드가 부착된 상자와 빨간 배 카드가 부착된 
상자를 사용하였다. 아동에게는 색깔 게임(카드를 
같은 색 상자에 넣기)이나 모양 게임(카드를 모양
에 따라 상자에 분류해 넣기)과 같이 정해진 규칙
에 따라 카드를 상자에 넣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게임의 순서는 색깔 게임과 모양 게임을 한 번씩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테두리 게임(예. 카드 가장자
리에 검은 테두리가 있으면 색깔 게임, 없으면 모
양 게임의 규칙대로 카드를 분류해 넣기)을 진행하
였다(색깔 게임과 모양 게임 순서는 역균형화했음). 
Zelazo(2006)의 기준에 따라 색깔 게임과 모양 게

임은 본 시행 10회 중 9회 이상 맞추면 통과, 테두
리 게임은 본 시행 10회 중 7회 이상 맞추면 통과
였고,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0점, 첫 번
째 게임까지 통과하면 1점, 두 번째 게임까지 통과
하면 2점, 세 번째 게임까지 모두 통과하면 3점을 
부여하였다.

아동의 마음이론
마음이론은 Wellman과 Liu(2004)가 제안한 7가

지 과제를 모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음이론 과
제는 다양한 욕구 과제, 다양한 믿음 과제, 지식 
접근 과제, 내용물 틀린 믿음 과제, 외현적 틀린 
믿음 과제, 믿음-정서 과제, 실제-외현 정서 과제
로 구성되었다. Wellman과 Liu(2004)의 연구와 동
일한 기준으로 과제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1점씩 
부여하였고, 마음이론 과제 총점을 산출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공감 능력
아동의 공감 능력은 Rieffe와 동료들(2010)이 제

안한 공감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였다. 공감 설문지는 심리학
을 전공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원
본 설문지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고, 심리학과 교수의 감수를 받아서 완성하
였다. 공감 설문지는 감정 이입 7항목, 타인의 감
정에 대한 주의 7항목, 친사회적 행동 6항목, 총 
20항목에 대하여 ‘전혀’, ‘가끔’, ‘자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는 0점, ‘가끔’은 1
점, ‘자주’는 2점으로 점수화하고, 각 하위척도별 
점수와 총점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감정 이입 = .65(원 척도: .58), 타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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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범위
대인관계 반응지수 74.01 10.69 48–94
공감 정확도(Z점수)  0.50  0.34 0.00–1.07
마음 관련 발화(%)  8.63  4.72 1.78–29.63

표 1. 어머니의 공감 능력 변인들의 기술 통계

정에 대한 주의 = .67(원 척도: .71), 친사회적 행
동 = .59(원 척도: .80).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어머니 69명의 
공감 능력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가 표 1
에 정리되어 있다. 어머니들의 대인관계 반응지수
는 평균 74.01점(SD = 10.69)이었다. 공감 정확도
에서 어머니들의 원점수 평균은 0.37이었고, 원점
수를 변환한 Z점수의 평균은 0.50(SD = 0.34)이었
다. 마음 관련 발화의 평균 비율은 어머니가 발화
한 전체 양의 8.63%(SD = 4.72)로 나타났다.

아동의 실행기능 과제 중 만족 지연 과제에서 2
점을 받은 아동은 53.19%로, 이들의 평균 지연 시
간은 1,282.28초였다. 1점을 받은 아동은 38.3%로 
평균 지연 시간은 460.72초였다. 0점을 받은 아동
은 8.51%였으며, 평균 지연 시간은 405.75초였다.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에서는 세 가지 규칙
(색깔, 모양, 테두리 유무)에 따른 분류를 모두 성
공한 아동이 10.64%, 두 번째 규칙(색깔, 모양)까
지 성공한 아동은 53.19%, 첫 번째 규칙(색깔 혹은 
모양)까지만 성공한 아동은 27.66%,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아동은 8.51%로, 본 연구의 과제에 참여한 

아동 중 두 번째 규칙까지 성공한 아동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첫 번째 규칙까지만 성공한 아동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선물 포장 기다리기 과제에서는 
64.1%의 아동들이 과제를 통과하였고, 평균 지연 
시간은 47.6초였다. 나머지 35.9%의 아동들은 포
장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으며, 평균 지연 시간은 
17.37초였다.

마음이론 과제에 참여한 아동들의 평균은 4.09점
(SD = 1.35)으로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4개의 과제
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과제를 모두 성
공한 아동은 전체의 4.26%였다. 아동들이 가장 많
이 성공한 과제는 다양한 욕구 과제로 93.62%의 
아동들이 이 과제를 성공하였다. 반면 아동들이 가
장 많이 실패한 과제는 내용물 틀린 믿음 과제로 
85.11%의 아동들이 이 과제에 실패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공감 능력 중 감정 이입
의 평균은 14점 만점에 5.83점(SD = 2.85)이었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주의의 평균은 14점 만점에 
12.24점(SD = 1.85),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은 12
점 만점에 7.88점(SD = 2.20)이었다.

예비분석

먼저 예비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인과 아동
의 성별, 그리고 아동의 어휘가 60개월에 측정된 
발달 영역들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다. 사회경제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연 소득이 포함되었고, 아동의 어휘
는 1차, 2차, 3차에 측정된 자료가 포함되었다. 분
석 결과, 2차 어휘는 아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수행과(n = 27, r = .56, p = .003), 3차 어
휘는 아동의 마음이론 과제와(n = 39, r = .5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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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공감 능력
대인관계 반응지수 공감 정확도 마음 관련 발화

아동의
실행기능

만족 지연 과제
점수 −.01 −.04 −.06
시간   .00   .03 −.01

선물 포장
기다리기 과제a

점수 −.10 −.13   .17

시간 −.22   .04   .24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09  −.44**   .07
총점 −.07 −.26   .06

아동의 마음이론 −.14   .10   .07

아동의
공감 능력b

감정 이입   .39*   .18 −.04
타인의 감정에 대한 주의   .17   .20 −.06

친사회적 행동   .01   .10 −.05
총점   .27   .21 −.06

주. a아동 39명의 자료, b아동 41명의 자료, *p < .05, **p < .01

표 2.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아동의 실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 변인들의 상관관계(n = 47)

< .001)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변인과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발달 영역 모두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아동 발달

본 연구의 가설은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이후 아
동의 실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먼저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아동의 실
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 관련 변인들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측정한 세 가지 방법 중 
대인관계 반응지수는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공감 
능력 중 감정 이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n = 
41, r = .39, p = .013).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14~20개월 때 측정된 어머니의 대인관
계 반응지수가 60개월 때 측정된 아동의 공감 능
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1에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연 소득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
고, 이어서 모형 2에는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투입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2가 아동의 
감정 이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33) = 5.492, p = .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대인관계 반응지수는 전체 변량의 32.2%
를 유의하게 추가로 설명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공감 능력 중 공감 정확도는 아
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수행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n = 47, r = −.44, p = .002). 예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정지은, 전솔연, 최영은

8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7, No.4, 2024 journal.baldal.or.kr

모형 예측변인 R2 ΔR2 표준화계수
t p

β

1
(상수)

0.011 0.011
  1.217 0.232

어머니의 교육 수준 −0.009 −0.043 0.966
가정의 연 소득   0.110   0.560 0.579

2

(상수)

0.333 0.322

−0.436 0.666
어머니의 교육 수준 −0.262 −1.494 0.145

가정의 연 소득   0.302   1.773 0.085
어머니의 대인관계 반응지수   0.612   3.990 0.000

Model 1: F(2, 34) = 0.193, p = .825
Model 2: F(3, 33) = 5.492, p = .004

표 3. 어머니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RI)가 아동의 감정 이입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n = 37)

모형 예측변인 R2 ΔR2 표준화계수
t p

β

1
(상수)

0.107 0.107
  1.195 0.244

어머니의 교육 수준 −0.152 −0.591 0.560
가정의 연 소득   0.408   1.585 0.126

2

(상수)

0.617 0.510

−0.912 0.371
어머니의 교육 수준   0.133   0.575 0.571

가정의 연 소득   0.205   0.919 0.368
아동의 2차 어휘   0.585   3.383 0.003

3

(상수)

0.404 −0.213

−0.868 0.395
어머니의 교육 수준   0.134   0.567 0.577

가정의 연 소득   0.204   0.893 0.382
아동의 2차 어휘   0.588   3.247 0.004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   0.013   0.076 0.940
Model 1: F(2, 24) = 1.444, p = .256
Model 2: F(3, 23) = 5.196, p = .007
Model 3: F(4, 22) = 3.730, p = .018

표 4. 아동의 어휘가 아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n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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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석에서 아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와 아
동의 2차 어휘가 정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가 아동의 어휘를 
뛰어넘어서 아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수행
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모형 1에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가
정의 연 소득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모형 2
에는 아동의 2차 어휘를, 마지막으로 모형 3에는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를 투입하였다. 표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모형 3에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가 투
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의 2차 어휘만이 유일하
게 아동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 수행을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22) = 3.730, p = 
.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공감 정확도
가 투입된 모형 3은 모형 2보다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아동의 2차 어휘는 전체 변량의 51%를 유
의하게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음 관련 발화로 측정한 어머니 공감 능력의 개
인차는 아동의 공감 능력, 실행기능, 마음이론의 
어떤 요인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2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측정된 어머니
공감 능력에서의 개인차가 이후 아동의 공감 능력
과 실행기능, 마음이론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이 요인들 간의 종단적 관
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녀가 영아일 때 대인관계 반응지수로 보고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의 개인차는 자녀가 60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 보고로 측정된 아동의 공감 능력 
중에서 감정 이입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은 어머니의 교육수
준 및 가정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고도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이 더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
녀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에 이입하
는 능력이 더 잘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isenberg et al., 1991; Farrant et al., 2012; 
Hu et al., 2020; Richaud de Minzi, 2013). 무엇
보다 두 요인은 약 4년의 간격을 두고 종단적으로 
측정한 값들에서 관찰된 관계성이라는 점에서 영아
기에 관찰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아동기 동안 지
속적으로 일관되게 공감적 반응 양상과 양육 환경
을 제공하여 아동의 이후 공감 능력 발달의 발판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감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자주 말해
줌으로써 아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외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마음 상태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아동이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
다(Tompkins et al., 2018). 또한 Thompson과 
동료들(2019)은 공감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
터 느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다(Thompson et al., 2019).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머니 본인의 공감과 자녀의 공감을 모두 어머니
가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자기 보고식 검사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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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Hawk et al., 2013), 동일한 보고자의 
관점에 의해 도출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는 점이다. 또한, 마음 관련 발화는 자녀의 공
감 능력과 관계성을 전혀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제안을(Tompkins et al., 
2018) 직접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기 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보다 객관적인 두 방식으로 
추가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측정한 공감 
정확도와 상호작용에서 추출한 마음 관련 발화의 
비율은 자녀의 공감 능력과 아무런 관계성을 보이
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두 측정치가 공감 능
력의 매우 제한적인 일부만 반영하여 포괄적 공감 
능력과 연결되는 부분이 미약했을 수 있다. 공감 
정확도는 타인의 감정 변화를 예리하게 판별하는지
만을 반영하는 측정치이고, 마음 관련 발화는 놀이
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측정되었기에 실제 어머니
의 전반적인 공감 능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었을 수 있다.

공감 능력 측정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호작용 장면에서 보이는 양육자의 공감 
능력을 관찰하여 이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치가 자녀의 공감 능력 발
달이나 나아가 다른 인지, 사회성 발달에 발판이 
되는 지를 재검증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Astington & 
Jenkins, 1999; Ebert, 2020; Kuhn et al., 2014; 
Milligan et al., 2007; Slot & Suchodoletz, 
2018; Weiland et al., 2014; Xing et al., 2022)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어휘 능력은 이후 실행기능
과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된 어휘가 각각 다른 
발달 영역과 연결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의 결

과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나 어휘 측정 방식에 따
라서도 발달 영역과의 관계성이 다르게 관찰될 가
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36개월 때의 어
휘 수준이 60개월 때의 인지적 유연성을 예측한 
것을 통해 언어 발달이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실행
기능의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36개월 어휘 보고는 다른 측
정 시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양육자가 참여하여
(38명) 두 요인의 관계성은 추후 더 큰 표집을 통
해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과 달리 발달 초
기 측정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은 이후 아동의 실행
기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공감 능력 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아동의 실행기
능은 부모의 실행기능(Ribner et al., 2022), 아동
의 타고난 기질(Blackson et al., 2011; Conway 
& Stifter, 2012) 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입력 자극이나 언어의 복잡
성 등 어머니의 언어 능력에서의 개인차가 아동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Daneri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4년 전 측정된 어
머니의 공감 능력이 이후 실행기능을 예측하기에는 
간격이 크고, 그 사이 발달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
이 혼입되면서 그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동일한 해석을 마음이론 예측 결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 가까운 시기 측정된 
표현 언어 능력만 마음이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
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
머니 공감 능력을 발달 초기부터 일정 간격으로 재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일관성을 재확인하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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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예측력이 달라지는 지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실행기능, 마음이론, 공감 능력을 
60개월에 일회성으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능력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을 시기별로 
반복 측정하여 측정 변인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
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마음이론 과제에서 보인 수행 수준이었다. 놀랍게
도 참여 아동의 85.11%가 내용물 틀린 믿음 과제
에서 실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과제는 84%의 
미국 5세가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Wellman & Liu, 2004), 한국 5세들도 수
행이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은영, 이
현진, 2012; 주수경, 정지인, 2020). 어쩌면 본 연
구에 참여한 코호트의 아동들이 마음이론을 발달시
키는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타인의 
마음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들이 
특정 코호트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완
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시기 다른 경험을 가진 코호트의 아동을 대상으
로 마음이론 발달 궤적을 재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로 인하
여 첫 참여 이후 추가로 진행된 절차에 참여한 아
동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적어진 표본 수로 인하여 
변인 간의 단편적인 관계성만을 탐색하는 데에 그
쳤다는 제한점이 컸다. 특히 아동의 어휘를 3차례
나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휘에서의 개인차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가설과 달리, 어머
니의 공감 능력은 아동의 실행기능, 마음이론 발달
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
니의 공감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감 능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아동의 
주의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여 아동과의 공동주의
를 더 잘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주
의는 정서 조절 및 사회성 발달, 마음이론 발달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Charman et al., 
2000; Morales et al., 2005; Nelson et al., 
2008). 따라서 어머니의 공동주의 형성과 유지 정
도가 아동의 실행기능이나 마음이론 발달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성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지, 또한 거기에서 아
동 어휘에서의 개인차가 가지는 영향력도 다각적으
로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비록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발달 초기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다양한 방식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이후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탐색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험실의 통제된 상황이 
아닌,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관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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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maternal empathy 
and the child's later executive function,

theory of mind, and empathy

Jieun Jeong      Solyeon Jeon      Youngo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arental empathy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by sensitively interpreting their mental states and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maternal empathy in infancy predicts a child's 
later executive function, theory of mind, and empathy development through longitudinal data from 69 
mother-child dyads. We found that maternal empathy, measured when a child was 14-20 months old, 
predicted the child's emotion contagion at 60 months, even when controlling for matern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However, this influence did not exceed the child's vocabulary on executive function 
or theory of mind (emotion, belief understanding, etc.).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yp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arental empathy measured in our study may be limited in predicting 
long-term developmental outcome of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ory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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